
비 내리는 날의 산행은 맑은 날과는 다르게

색다른 자연의 매력을 보여준다.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냇가를 따라 흐르는 물소

리를 듣고 오름을 뒤덮은 안개를 보고 있으

면,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유로

움을 색다르게 느낄 수 있다.

지난달 13일 두 번째로 진행된 2020 제주

섬 글로벌 에코투어는 이른 새벽부터 적지

않은 비가 내렸지만 산행의 매력에 푹 빠진

참가자들의 발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른

아침부터 참가자들은 우산과 우비, 마스크 등

의 장비를 들고선 기대에 부푼 얼굴로 에코

투어 버스에 올랐다.

에코투어 일행은 30분 가량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한 후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간단히 몸을 풀었다. 참가자들은 나눠준 우비

또는 직접 챙겨온 우비를 입고 선 이날 길잡

이로 나선 박태석씨를 따라 나섰다.

첫번째 코스인 머체왓숲길은 제주올레길에

이어 목장을 테마로 한 숲길이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머체왓숲길은 편백림길, 목

장길, 숲터널과 꽃길 등 총 6.7㎞에 걸쳐 다

양한 코스로 만들어진 제주도의 숨은 명소

중 하나다. 제주방언으로 머체는 돌 , 왓은

밭 을 뜻하는데, 돌밭이라는 이름처럼 길이

평탄하지는 않다.

길을 따라 들어가자 척박한 돌밭 땅위로

울창한 숲이 눈에 띄었다. 빽빽하게 자리잡은

나무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이 외부세상

과 단절된 듯한 묘한 기분이 들게 했다.

20분쯤 걸었을까. 멀리서부터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물소리를 따라 가

보니 비로 인해 불어난 물이 다음 코스인 서

중천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서중천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서 시

작해 동남쪽으로 흘러 태흥리에서 해안으로

흐르는 지방하천으로 총 하천 연장은 12㎞

다. 서중천은 제주에서 세 번째로 긴 하천이

며 자연 경관이 빼어난 걸로 유명하다.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어

느새 민오름둘레길에 도착했다. 에코투어 일

행은 둘레길 내에 평상 등이 설치된 공터에

서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일부 참

가자들은 내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입고 있

던 우비를 연결해 천막을 만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코로나19 사

태 이후에 내부 활동이 아닌 자연과 함께하

는 관광산업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며 한라

일보가 이번 에코투어 행사와 같이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제주관광의 방향성을 잘 제

시해달라 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비가 그치고 대신 새소

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우비를

벗고, 한층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민오름둘레

길을 탐방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길 주변에

잘 익은 산딸기가 보이자, 걸음을 멈추고 산

딸기를 맛보기도 했다.

다음 목적지인 의귀 에코힐링마로는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제주의 승마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을회, 공동목장 등과 연계한 승마코스

중 하나다. 코스 일대를 뒤덮은 안개로 인해

주변 풍경은 볼 수 없었지만 안개로 뒤덮인 풍

경 또한 색다른 매력을 보여줬다.

참가자들은 코스 중간에 조성된 편백림에

서 피톤치드의 은은한 향을 느끼며 삼림욕을

즐긴 뒤 옷귀마테마타운을 마지막 코스로 이

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심

현순(60)씨는 제주가 너무 좋아 제주에 정

착한지 3년차가 됐는데, 제주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알고 싶어 에코투어를 참가하게 됐

다 며 비를 맞으며 걷느라 솔직히 좀 힘들었

지만 제주를 더 자세히 둘러볼 수 있어서 좋

았다 고 말했다.

한편 3차 에코투어는 지난달 27일 5 16도

로~물오름~신례천~4 3수악주둔소~화생이궤

~해그문이소~한라산둘레길~수악길 코스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태로 3차 에코투어를

끝으로 중단하고 앞으로는 비대면 행사로 진

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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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비 머금은 숲… 색다른 자연의 매력 뿜어내다

2020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빗 속 목장길을 걷는 탐방객들.
산딸나무.
운지버섯.
나무 위를 기어가는 달팽이. 강희만기자


